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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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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Lee, Ho-Joon  •  언론학박사, 포토에세이스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사진가마다 선호하는 촬영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구성적 사진(making photo)은 논외로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는 스트레이트 사진(straight photo)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풍경 

사진, 길거리 사진, 인물 사진인데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미학적 관점을 추구한다. 풍경 사진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자연이나 세상의 광활한 경치를 색과 빛의 방향이나 강도를 이용해 촬영한다. 훌륭한 풍경 

사진은 경외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 길거리 사진은 평범한 삶의 공간을 기록적 요소와 결합해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익숙한 거리 풍경을 낯설게 보여주고, 무심코 지나치는 장소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인물 사진은 관심과 관찰을 통해 포착한 인물의 특징과 개성을 표현한다. 촬영 대상자의 

인생 역정, 직업, 성격 등이 잘 드러나면 성공적인 인물 사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사진가들은 

경력을 쌓고 활동 영역을 확장하면서 선호하는 피사체를 찾아내고 촬영 대상을 특화해 나간다. 그러나 

특정 소재나 주제에 집착하고 자신만의 장르를 구축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사진에 대한 흥미와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마추어라면 굳이 촬영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사체 선택의 자유로움과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도전은 아마추어의 특권이자 

즐거움이다. 사진을 찍다 보면 자기만의 피사체는 자연스럽게 찾아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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